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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0년 세계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대두되는 '轉換'의 한 해를 맞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

에서는 과거 미국 중심의 1극체제에서 중국과 EU가 참여하는 다극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시험받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서 정상적인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며, 산업·기업 측면에서는 그린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2010년 해외 10大 트렌드는 ① G7에서 G20체제로 국제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주도의 G7 체제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대거 참여한 G20체

제로 전환될 것이다. ② 정치적 결합으로 EU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정치적 통합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EU는 경제뿐만 아

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다.

③ 경제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초점이 그간의 위기대응책이 낳은 負의 유산

처리와 부작용 방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④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환율갈등

이 심화될 것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초저금리 상태의 장기지속,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위상 약화 등으로 인해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

의 불안이 발생하고 환율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⑤ 조기회복으로 신흥국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게 될 전망이다.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

이 적었던 신흥국 경제가 내수회복에 힘입어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

면서 선진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게 될 것이다. 반면 ⑥ 국지적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이다. 금융불안이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신흥국으로의 자

금유입 위축,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등 국가 신용위험

(소버린 리스크)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⑦ 글로벌 M&A를 통해 신흥국 기업이 부상할 것이다. 경제위기의 충격을 덜 받

은 신흥국 기업은 글로벌 M&A로 첨단기술 등의 경영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⑧ 에너지, 희소광물 등의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신성장 산업에 필수적 소재인 희소금속에 대한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⑨ 국가 간 그린 테크놀로지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 정부지원에 의해

성장해온 그린산업은 향후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⑩ 남아공 월드컵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월드컵 개최를

통해 자원보유국 및 신흥 소비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가치가 재인식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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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해외 10大 트렌드에 대한 평가 》

□ 대체적으로 트렌드를 잘 파악했으나 빠른 경기회복, 신종플루 확산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도 발생

-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당시의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2009년 전체의 트렌드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

ㆍ당시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기침체 심화, 국제 원자재가격

약세 등의 트렌드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경기부양책 등으로 그

강도가 약화되었거나 반전되는 결과도 발생

- 예기치 못했던 신종플루의 세계적 확산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

ㆍ매년 대형 자연재해, 신종 유행성 질병 등의 발생이 트렌드化할 우려

2009년 해외 10大 트렌드와 실제 상황

SERI가 예측한 트렌드 2009년 실제 상황 평가

경제

① 금융위기 진정
- 금융리스크 지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주가도 위기 이전 수준의 90%를 회복

○

② 경기침체 심화
- 선진국 경제가 2/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
-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성장세로 반등

△

③ 경기부양 본격화
- G20 기준 GDP 대비 2.2%의 재정 투입
- 2/4분기 이후 경기부양효과 가시화

○

④ 國家資本主義 대두
- 미국, 유럽 등에서 은행 국유화 조치 실시
- 세계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

⑤ 新국제금융질서 모색
- 주요국이 금융 규제·감독 개혁방안 발표
- G20 국가 전체가 금융안정위원회에 가입

○

⑥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 1/4분기까지 약세 지속
- 2/4분기 이후 강세로 반전

△

산업
기업

⑦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와
산업재편

-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대대적 구조조정
- 정부개입 확대로 실질적 업계재편은 미흡

△

⑧ 녹색성장정책 본격화
- 각국 경기부양책에 '그린 뉴딜' 삽입
-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치
사회

⑨ 협력외교 강화
- G20 체제 가동으로 국제협력 범위 확대
- 동아시아 내 한중일 관계 개선 시도

○

⑩ 多元主義 문화 확산
- 경제문제에 밀려 다원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

△

주: ○는 전망과 실제 상황 일치, △는 트렌드는 일치했지만 정도의 차이, ×는 불일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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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해외 10大 트렌드 》

2010년 10大 트렌드의 키워드

□ 2010년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轉換'

- 국제질서 측면에서는 과거 미국 중심의 1극체제에서 중국과 EU가

가담하는 다극체제로의 이행 가능성, G7체제에서 G20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시험받는 과도기

-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서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전환

- 산업, 기업 측면에서는 그린사회(Green Society)를 대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시기

□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트렌드가 심화·가속되는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 또는 변화하는 흐름이 공존

- 2010년은 지난 10년을 마감하는 동시에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시기

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한 해

2010년 해외 10大 트렌드

분야 10大 트렌드 전환·변화 심화·가속

정치
국제질서

① G7에서 G20체제로 국제질서의 전환
② 정치적 결합으로 EU의 위상 강화

○
○

경제

③ 경제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의 모색
④ 달러 약세 지속과 환율갈등
⑤ 조기회복으로 신흥국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
⑥ 국지적 금융불안의 지속

○

○
○

○

산업·경영
⑦ 글로벌 M&A를 통한 신흥국 기업의 부상
⑧ 에너지, 희소광물 등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⑨ 국가 간 그린 테크놀로지 경쟁의 본격화

○
○
○

사회·문화 ⑩ 남아공 월드컵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고조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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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7에서 G20체제로 국제질서의 전환

글로벌 현안 논의에 신흥국이 주도적으로 참여

□ 과거 국제질서는 미국이 정책의제를 설정하면 서방 선진국(G7 등)이 이를

사전 조율한 후 국제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실행하는 방식

-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확고한 우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통해 주도권을 행사

·한때 일본이 對美 최대 채권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미국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이를 극복

- 신흥국 경제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중요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 또한 미국과 유럽이 좌우

·금융안정포럼(FSF),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 모범준칙

제정기구도 美, 英 등 서방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주도

□ 2008년 11월 美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질서에

관한 최고위급 논의기구로서 G20의 역할이 부각

- 본래 G20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미국이 이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1)

·G20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 재무장관들이

세계금융시장의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에 결성

- G20회의의 격상은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 위기극복과

새로운 질서형성에 신흥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배경2)

1) 미국은 신흥국 중 특히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여 2009년부터 '美中 전략 및 경제 대화'를 개최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
2) 2007년 말 현재 세계 GDP에서 BRICs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미국과 동일하며, 2010년에는

24.1%로 늘어 미국의 19.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IMF (2009.11.). World Economic Outlook.)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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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구성

분류 국가

G7 (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4)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3)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등(4) 러시아, 터키, 호주, EU의장국
*

아프리카, 중동(2)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주: EU 의장국은 6개월 임기의 순번제로 운영되며 2010년 상반기의 의장국은 스페인

G7을 대체하여 국제현안을 논의할 G20

□ G20 정상회의는 그간 3차례 논의를 통해 각국 재정지출 확대 및 출구

전략 공조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최고위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2009년 9월 美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회의를 통해 향후

세계경제 불균형의 조정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IMF에 지시

·G7이 행사하던 글로벌 리더십의 일정 부분이 이미 G20로 이관

- 한국은 2010년 11월 제5차 G20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 수립에

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중요

□ 하지만 G20를 통한 국제현안의 합의수준은 높지 않을 전망

- G7과 달리 G20는 경제체제(시장자본주의 對 국가자본주의)나 정치

체제(민주주의 對 권위주의)에서 상이한 집단 간의 논의체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해 美ㆍ中 간, 금융규제에 관해 美ㆍ유럽

주요국 간, 금융시스템 안정방안을 놓고 선진ㆍ신흥국 간 대립된

시각이 존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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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결합으로 EU의 위상 강화

□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는 통합이 심화된

정치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

- 회원국의 국가주권 상당 부분을 EU로 이양함으로써 EU체제를 개편하고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강화

ㆍEU 주요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회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대표성을 강화

- 경제현안 해결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

ㆍ과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회원국 간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유럽중앙은행과 유로그룹(Eurogroup)3)의 영향력

확대 등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EU의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강화

□ 2010년 EU의 통합은 심화(Deepening)와 확대(Enlargement)라는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며 진행될 것으로 전망

- EU 통합의 심화와 확대가 본격화

ㆍ독일, 프랑스 등 일부 강대국 위주로 운영되던 체제에서 EU 자체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 전환되면서(통합의 심화), 유로 지역 확대나

신규회원국 가입을 통한 양적인 팽창도 시도(통합의 확대)될 전망

- 리스본체제 정착을 위해 당분간 '통합 심화'에 주력한 후 유로 지역

확대, 신규회원국 가입 순으로 '통합 확대'를 추구할 전망

3) 유로 지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유로그룹(Eurogroup)은 회원국의 재정정책 공조, 경제정책 가이드

라인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등 회원국 거시경제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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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개별 국가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EU는 정치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

- G2(미국과 중국)가 세계경제 현안 논의를 좌우하고, 서유럽 주요국

중심의 G7이 아시아가 포함된 G20로 대체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정치·경제 체제의 판도변화가 진행 중

- EU는 환경, 인권 현안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이슈를

선점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시도

ㆍ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리스본조약에 명기된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EU집행위는 글로벌 차원의 '20-20-20 환경정책'4)을

이미 채택

□ 2010년 EU는 'G3체제'라는 새로운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

- 2010년에 당장 G3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무리

ㆍ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리더십도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

- 향후 EU의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내부 통합에 주력할 전망

ㆍ금융부문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정부의 대응여력에 한계

ㆍ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4)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에 비해 20% 이상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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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의 모색

위기대응 일변도에서 출구전략도 중시

□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각국 정책의 관심이 위기대응책이 낳은

負의 유산 처리 및 부작용 방지로 점차 이행될 것으로 예상

- 금융부문에서는 일부 기한이 도래한 프로그램에 대해 예정대로 종료

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 실시 가능성을 발신

·FRB는 2009년 10월과 12월에 MMIFF, TALF의 유동성 프로그램5)을

종료한 데 이어 2010년 2월 1일 종료 예정인 AMLF, CPFF, PDCF 등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6)도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

·ECB는 2009년 12월 기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

·호주,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7)

- 재정부문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8)의

건전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예산案 제출 시 '2012년까지 재정적자

폭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

·EU 회원국은 재정준칙9) 준수를 위한 세수확대 방안을 모색 중

출구전략 완료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 2010년 상반기 중 대부분 선진국에서 금리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겠지만 실제 금리인상은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

5) MMIFF는 MMF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TALF는 기한부 ABS 매입 프로그램
6) AMLF는 MMF의 ABCP 매입, CPFF는 CP 매입, PDCF는 프라이머리 딜러에 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7) 특히 호주는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종전 3.0%에서

3.75%로 인상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작
8) 미국 등 선진국의 2009년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비율)가 2007년에 비해 4~10%p 확대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약 20%p 증가
9)「성장 및 안정에 관한 협약(Growth and Stability Pact)」에서는 회원국이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3% 이내, 정부부채 60% 이내'의 룰을 준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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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물가수준이 높지 않으나10) 경기회복이 수분기 지속되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유동성 흡수, 금리인상 등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

- 그러나 취약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해 실제 금리인상은 하반기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11)

·FRB는 2009년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명

- 미국과 영국 등은 그간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전량 회수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FRB는 다양한 유동성 회수 수단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FRB가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매입한 장기채권12)을 모두 매각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 세율인상, 추가 세원 발굴, 긴축재정 등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 재정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011년

이후부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

- 대부분 국가에서 2010년까지는 2009년의 재정확대기조를 유지하고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부터 추진

- 미국과 일본은 10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적자 문제에 민감한 EU도 중장기적으로 접근13)

10) 2009년 1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월 7월(고점)의 98% 수준이며, 유로 지역도 2008월 10월

(고점)의 100% 수준
11) 아직 경기회복이 민간자율보다 재정정책에 의한 부양효과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성급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흐름이 급격히 위축되는 더블 딥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
12) FRB가 매입하고 있는 장기채권(국채, MBS 합계) 규모는 2008년 9월 4,800억달러에서 2009년 12월

중순 현재 1조 8,000억달러로 급증
13) 독일은 '2016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2020년 이후 재정균형을 달성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정했으며, 영국도 '2010년 이후 매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0.5%p 이상

개선한다’는 임시 재정운영준칙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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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러 약세 지속과 환율갈등

글로벌 달러 약세 트렌드가 지속

□ 2010년 중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및 초저금리 지속, 기축통화 대체논의

본격화14), 지역통화 도입 움직임15) 등 달러 약세 요인이 우세

ㆍ최근 상황이 1970년 이후 진행된 3차례의 달러 약세기16)와 같이 美

쌍둥이 적자, 상대적 高물가, 낮은 달러 신인도 등에서 유사하다는

점도 弱달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다만, 美 조기 금리인상 기대감17), 제2의 두바이 월드 사태,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등이 부상할 경우 달러가 일시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18)

1970년 이후 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14) 중국 등 신흥국과 유엔,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축통화체제의 필요성을 제기
15) 세계경제의 달러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중동, 중앙아시아 등에서 지역통화 도입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내, 중-러 및 중-브라질 간에는 역내 자국통화의 사용을 추진
16) 1차 약세기: 닉슨 쇼크(1971년 4월)∼2차 오일쇼크(1978년 10월), 2차 약세기: 플라자 합의(1985년

4월)∼역플라자 합의(1995년 4월), 3차 약세기: 2002년 유로화 출범∼2008년 3월
17) 2004년 1월 이후 미국경제 회복으로 인한 금리인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달러가 5월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정작 2004년 6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약세로 반전
18)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미국 S&L 도산, 2000∼2001년 미국발 IT버블 붕괴, 2008년 하반기∼

2009년 초에도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약세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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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약세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환율갈등에 영향

□ 달러 약세로 일부 지역과 원자재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으며, 거품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

- 지역적으로는 非달러 통화지역에, 상품별로는 금, 원자재 시장19)에

국제자본이 대거 유입될 전망

ㆍ국제자본이 非달러 통화지역 중 중국과 유럽 등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들 국가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세계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20)

-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등으로 신흥시장에 몰린 국제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신흥시장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

ㆍ과거에도 캐리트레이드 형태로 신흥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단기간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나 금융혼란이 발생21)

□ 달러 약세로 미국의 세계경제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고, 국가 간 환율

조정의 차이로 국제사회의 환율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

- 달러 약세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까지 나타났던

미국 소비 붐에 의한 세계경제 성장력이 크게 약화

-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은 외환시장 개입이 강화되고, 선진국 등 국제

사회는 이들 국가에 대해 환율조정을 강하게 요구22)

19) 달러를 대신해 金의 위상이 강화되고, 달러결제 비중이 높은 원유 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
20)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적극적인 M&A를 지원하기 위해 2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힘(Forex funds to fuel China purchases. (2009. 7. 22.).

Financial Times.)
21) 멕시코 외환위기(1994년 말), 러시아 모라토리엄(1998년 말),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엔화가치 급등 현상이 대표적 사례
22)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환율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으며, 중-EU 정상회담 전날인 11월 29일 EU 측은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이 중국과 유럽 경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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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회복으로 신흥국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

세계경제 기관차로서의 신흥국23) 역할이 증대

□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신흥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이 1.5%의 저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은

5.3%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위기 이전인 2007년 성장률 대비 2010년의 성장률은 신흥국이 64%

수준인 반면, 선진국은 56% 수준24)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흥국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져

전 세계 GDP 대비 신흥국의 비중이 상승

·세계 GDP 대비 신흥국 비중(증가 폭): 2001년 37.7% → 2004년

40.4% (2.7p↑) → 2007년 43.7%(3.3p↑) → 2010년 47.4%(3.7p↑)25)

□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BRICs 중 러시아를 제외한 BICs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26)

- 중국은 2010년 9.8%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GDP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 역시 2010년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

- 브라질 또한 자원가격 상승으로 2009년 0.3%에서 2010년 4.4%로

빠른 회복세를 실현할 전망

23) IMF의 기준을 따랐으며, 182개국 중 선진국 3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49개국을 신흥국으로 정의
24) 2007년 선진국의 성장률은 2.7%, 신흥국의 성장률은 8.3%
25) 전 세계 GDP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산정
26) B: 브라질, I: 인도, C: 중국.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는 금융위기 시 자원가격 하락과 금융불안이

가중되어 2010년에도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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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高성장은 수출보다는 內需시장이 주도

□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은 내수 주도의 고성장을 지속

- 인프라투자 확대, 소비진작 등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이 신흥국의

내수 주도 성장을 뒷받침

·2010년에도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인도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의 내수 확장정책이 지속될 전망

- 내수시장 확대로 인해 신흥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회복27)

□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신흥국 중저소득층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또한 신흥국 내수시장 성장의 중요한 기반

-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타격을 덜 받고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 중저소득층 시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

·신흥국 중저소득층 시장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는 고용창출, 소득

향상, 시장확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善循環 메커니즘을 형성

- 다국적기업뿐 아니라 신흥국 기업 또한 경쟁적으로 신흥국 중저소득층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

신흥국 중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한 저가제품의 성공사례

▷ GE의 저가 심전도기계 : GE는 인도 현지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10분의 1 가격인

1,000달러 수준의 심전도기계를 생산·판매하여, 저소득층 의료수요 확대에 기여

▷ 타타자동차의 초저가 자동차 '나노' : 타타자동차는 약 2,000달러의 저가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인도시장에 출시해 현재 주문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는 상황

▷ 필립스의 개량형 스토브 '출라' : 필립스는 기존의 저성능 재래식 조리기구를

개량한 스토브를 개발해 인도 농촌지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

27) 2009년 9∼10월간 중국의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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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지적 금융불안의 지속

금융위기 餘震으로 간헐적 금융불안이 지속

□ 미국 모기지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기 대응과정

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주택모기지 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상업용부동산發 금융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28)

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FRB의 주택저당증권 매입이

종료되는 2010년 2/4분기 이후 주택시장 불안이 증가할 우려

- 對신흥국 자금유입 위축,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확대 등은 소버린 리스크29)로 인한 국지적 금융불안을 야기

ㆍ2009년 11월 두바이의 채무상환유예 요청,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30)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고조

ㆍ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어 2차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2010년에도 국지적 금융불안은 신흥국 투자리스크를 높이고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확대시켜 글로벌 자금흐름의 위축을 초래

- 펀더멘털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신용위험 상승은 신흥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을 야기할 우려

ㆍ두바이 사태 당시 두바이 및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여타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이 동반 상승

28) 주택 및 상업용모기지 연체율은 각각 6.3%, 5.5%(2008년 4/4)에서 9.8%, 8.7%(2009년 3/4)로 상승
29) 정부 또는 공적기관의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으로서, 재정을 통한 민간부문 지원 확대로 인해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정부의 신용위험(Sovereign Risk)으로 전환
30) 무디스에 이어 S&P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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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의 신용악화는 부실자산문제가 심각하고 對신흥국 대출이

많은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손실을 확대시킬 우려

ㆍ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증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추이 유럽 은행의 對신흥국 대출 추이

자료: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BIS

금융규제 개혁이 본격화되더라도 단기적 금융안정효과는 미약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은 국제기구 등의 협의를

거쳐 2010년 중 가시화되겠지만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전망

- 현재 논의 중인 금융규제 및 감독 개선방안은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거시안정성 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

ㆍ자기자본규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위험관리기준 강화 등

- 대부분의 주요 규제 논의는 2010년 중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실행은 2011년 이후에야 가능

ㆍ자기자본규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중 검토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안정위원회는 2010년 9월까지 대형 금융기관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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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벌 M&A를 통한 신흥국 기업의 부상

신흥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이 선진국 기업에 비해 적었던 신흥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

- 신흥국 경제의 高성장에 힘입어 신흥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급격히 부상 중

ㆍ'Fortune 글로벌500'에 속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은 2003년 23개에서

2008년에는 56개, 2009년 69개로 3배 증가(BRICs 19개 → 58개)

- 특히, 신흥국 기업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불황에

강한 중·저가품 시장에서 힘을 축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신흥국 기업이 글로벌 M&A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주목받기 시작

- 2008년 전 세계 해외(cross-border) M&A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38.5% 급감했으나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는 오히려 64% 증가

ㆍPwC는 2009년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가 3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10년에는 해외 M&A 건수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31)

신흥국 기업의 주요 해외 M&A 사례

(단위: 억달러)

인수국 인수기업 피인수 기업 금액 연도 비고

중국
공상은행 스탠더드은행(남아공) 56 2008 남아공 최대은행 인수

옌저우석탄 펠릭스 리소스(호주) 26 2009 호주 해외M&A 사상 최대

인도
힌달코 노벨리스(캐나다) 60 2007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품 제조사

타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미국) 23 2008 선진브랜드 및 구미시장 확보

러시아
에브라즈 IPSCO 튜블러(캐나다) 40 2008 세계 7대 강관 회사로 부상

루살 글렌코어(스위스) 36 2007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등극

31) 中國企業 海外 M&A 加速(2009. 12.16.).『日本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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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위상 강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

□ 중국, 인도 및 러시아 등 신흥국 기업은 선진기업 M&A를 통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브랜드를 일거에 획득

- 2008년 3월 인도 타타자동차가 재규어ㆍ랜드로버(美)를 인수함으로써

기술과 브랜드 파워를 일거에 획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중국정부는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선진기술 습득의 통로로 해외기업 M&A를 적극 지원32)

ㆍ2007년 6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30억달러를 투자한

바 있는 중국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CIC)는 2009년 11월 美 발전

회사 AES에 총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

글로벌 M&A로 高성장하는 수즐론에너지(Suzlon Energy, 인도)

▷ 2004∼2008년 연평균 104%의 매출 증가율, 1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풍력발전

분야에서 아시아 1위, 세계 5위 업체로 부상

▷ 글로벌 M&A를 통한 우수한 기술력 확보가 '高성장-高수익 달성'의 비결

- 2006년 풍력터빈 기어박스 생산 세계 2위 Hansen Transmission(벨기에) 인수(5.7억달러)

- 2007년 독일 첨단기술 풍력회사 Repower System의 지분 91%를 인수(16억달러)

□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시장의 동종업체에 대한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

- 진출국 경쟁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

ㆍ시멘트업체인 CEMEX(멕시코)는 2005년 유럽 시장점유율 3위인

RMC(英)를 58억달러에 인수하고, 2007년 링커사(호주)를 142억달러에

인수하는 등 해외 M&A를 통해 세계 메이저 업체로 급성장

ㆍ"M&A 없이는 글로벌 강자가 어렵다"(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CEO)

32) 중국정부는 2009년 1억달러 이하의 해외 M&A에 대해 지방정부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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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 희소광물 등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불안 가능성이 커지며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물량 증가에 대한

한계가 예상되면서 국가 간 원자재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

-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증가와 달러 약세 및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경제위기로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급이 불안해질 가능성

- 종전 구미 선진국이 주도하던 자원확보 경쟁에 최근 중국과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자원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

ㆍ특히 2조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은 국영기업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기업 및 광구 인수를 추진33)

- 특히, 신성장 산업에 필수 원소재인 희소금속에 대한 확보경쟁 가속

□ 자원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자원기업과 타 분야

기업 간 전략적 제휴도 강화

-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른 광구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자원개발 투자자금 규모도 급증

ㆍ2000년 이후 구리 등 비철금속의 탐사비용이 연평균 18.6% 상승34)

- 자원개발은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융, 플랜트산업, 자원개발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글로벌 트렌드化

ㆍ한국도 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SK에너지, 포스코, STX 등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자원시장을 공략할 계획

33)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금융위기로 위축된 M&A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기업

및 광구를 인수
34) JOGMEC (2009.7.). "世界の探鑛活動と主要非鐵メジャ―の動向."『金屬資源レポ―ト』,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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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에 대한 확보 경쟁이 격화

□ 중국의 희토류 금속35)에 대한 수출제한과 이차전지 등 新성장산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희소금속36)에 대한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

- 중국은 희토류 금속의 과다채굴을 막기 위해 생산과 수출을 제한하면서37)

희소금속의 공급불안을 촉발

- 이차전지(리튬), LCD(인듐), 하이브리드차의 모터(니오브) 등 주요

성장산업에 쓰이는 희소금속에 대한 주요국 간 확보 경쟁이 확대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의 리튬은 아직까지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프랑스가 투자에 관심

중국의 희소금소 확보 노력

▷ 2009년 9월 중국 국영 광산업체인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CNMC)는 호주의 희토류

금속생산업체인 라이나스(Lynas)의 지분 51.6%를 2억 1,000만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추진

▷ 호주의 희소금속업체 아라후라(Arafura)의 지분 25%도 중국 국영광산업체에게 인수되어

이미 호주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

□ 한국과 일본도 안정조달대책을 수립하면서 희소금속 확보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간 경쟁이 심화

- 일본은 희소금속의 공급불안에 대비하여 2009년 9월「신경제성장

전략지원과 개정 정책」에 희소금속 확보 전략을 포함

- 한국정부도 2009년 11월「희소금속 소재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해

고갈 우려가 높고 확보율이 낮은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등

4종에 대해 생산광구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

35) 희토류 금속(Rare Earth Metal)은 희소금속의 한 종류로 주기율표 제3족인 스칸듐과 이트륨에

란타넘계열의 15원소를 합친 17가지 원소의 총칭으로 LCD나 태양전지 등의 부원료로 많이 사용
36) 희소금속(Rare Metal)은 존재량이 드물거나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추출이 곤란한 금속 가운데

수요가 있는 금속을 총칭
37) 향후 6년간 희토류 금속의 수출을 연 3.5만톤으로 제한하고, 수출을 허가한 희토류 금속에 대해서도

20%의 수출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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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 간 그린 테크놀로지 경쟁의 본격화

그린산업의 장기적인 수요기반 및 경쟁체제가 형성

□ 2009년 경기침체로 逆성장을 경험한 그린산업은 2010년부터 경기회복과

각국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될 전망

- 2004∼2008년 동안 4배 이상 급성장했던 세계 新재생에너지 투자는

경기침체와 주요국의 지원축소로 2009년 40% 가까이 급감38)

-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야심찬 중장기 보급목표를

채택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다시 확대될 전망

ㆍ신흥시장의 석유수요 증가, 원유 채굴비용 상승,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한 高유가의 장기화 전망도 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를 촉발

□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존해 성장해온 그린산업은 향후에는 수요확대에

따른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전망

- 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 보장하던 직접지원이 총 수요만을 보장하는

의무할당제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그린 테크놀로지 간 가격경쟁이 촉진

- 미국, EU 등은 그린산업에 대한 관세철폐 등 자유무역주의를 지향

ㆍ1997년 IT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을 통해

IT산업 성장을 견인했던 효과를 그린산업에도 재현할 것을 추구

그린 테크놀로지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

□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시장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38) U.N. says renewable energy investment down in 2009. (2009. 10. 7.).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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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청정에너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2년 6억달러에서

2008년 135억달러로 연평균 68%씩 증가

전 세계 벤처캐피털ㆍ사모펀드의 청정에너지 투자 추이

(단위: 십억달러)

자료: UNEP & New Energy Finance (2009). Global Trends in Sustainable Investment 2009.

-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한 유럽, 일본은 물론 후발주자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투자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쟁이 심화

ㆍ미국은 非실리콘계 태양전지, 非곡물계 바이오에탄올,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차세대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해 미래시장을 공략

□ 자동차 산업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2010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한 그린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GM은 201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볼트' 를 출시할 계획

-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선점한 도요타와 혼다도 2010년에는 100만대와

5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개시할 계획

중국의 BYD Auto

▷ 이차전지 및 전자부품 기업 BYD의 자회사로 2003년 설립된 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F3DM, F6DM)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08년 말 중국시장에서 판매 개시

▷ 한 번 충전으로 400㎞를 달리며 가격은 4만달러 내외로 타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순수전기차(E6)를 개발해 2010년 미국에 수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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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아공 월드컵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고조

월드컵 개최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실상을 재발견

□ 대표적인 저개발지역으로 인식되던 아프리카가 최근 정치적 안정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

-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평균 35)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안정도39)를 보이는 국가가 등장

ㆍ정치안정도(1996년→2008년): 나미비아(58.7→80.9), 남아공(14.9

→41.6), 르완다(4.8→37.3), 세네갈(27.9→36.8)

- 2003년 이래 아프리카 경제는 5% 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

ㆍ아프리카는 2003∼2008년 5년간 연평균 5%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며

같은 기간 세계 평균(3.4%)을 1.6%p 상회

□ 2010년 월드컵 유치로 남아공이 인종분쟁 국가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전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이 함께 고조

- 정치체제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국가신용 등급이 격상

ㆍ1996∼2008년 정치안정도(14.9→41.6), 규제의 질(45.4→71.5) 등

정치·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지수가 개선되었으며,40)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무디스,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2009년 A3로 격상)

ㆍ2008년 이후 평균 3.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41)

- 남아공 시장은 신시장 개척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에 있어 블루오션

ㆍ1994년 이후 흑인을 위한 재분배정책으로 흑인 중산층(소위 블랙

다이아몬드)42)의 구매력이 상승

39) 세계은행은 정치안정도를 0~100의 범주에서 측정
40)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sc_chart.asp>
41)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42) 남아공 정부의 흑인 중산층 기준은 월 소득 1,000달러 이상의 안정적 직업을 가진 흑인 성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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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의 대상국 및 신흥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 주요 선진국들 간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선점 경쟁이 가속

- 아프리카는 석유, 남아공은 非석유 광물자원이 풍부

ㆍ아프리카는 2008년 세계 총 석유매장량의 10%, 생산량의 12.4%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아공은 백금,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등이 풍부

- 최근 세계 각국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

ㆍ미국의 최대 석유 공급원은 나이지리아이며, 중국은 원유수입의

30%를 아프리카에서 조달

□ 아프리카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이 증가

- 2008년 현재 아프리카 인구 9.5억명 중 고가제품 구매력이 있는

부유층은 5%, 소비 및 저축이 가능한 중산층은 25%43)

ㆍ중산층 증가(1998∼2000 7.5%→ 2001∼2003 10.7% → 2004∼2006

12.8%)로 주택, 승용차, 가전제품, PC, 휴대폰 등 내구재 수요가 증가44)

- 이동통신 및 IT, 인프라 사업, 건설 사업 등 유망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선점 전략을 수립

ㆍ對신흥국 FDI 총계 중 아프리카 비중45): 28%(2000∼2008년 평균)

→ 36%(2010년) CEO

43) 이집트 중산층(연 소득 5,000달러 수준)은 전체 인구의 20%, 남아공(연 소득 12,000달러)은 26%(KOTRA.

(2008).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Global Business Report 08-009)).
44) Nhlapo, M.& Anderson, B. (2008.). Profiling South African Middle Class Households:

1998-2006. Presented at The 5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in

Durban South Africa. <http://www.statssa.gov.za/isi2009/ScientificProgramme/IPMS/0753.pdf>
45) 아프리카에 대한 FDI 총계 기준(저량), 2010년은 2008년 기록에 기반한 예상치 (UNCTAD, FDI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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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2. 24 12. 28 12. 29 12. 30 1. 04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175.00

91.63

1,170.20

91.59

1,171.20

91.67

1,164.50

91.97

1,154.80

92.93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44

4.32

5.48

4.36

5.51

4.39

5.53

4.41

5.56

4.44

주가지수(KOSPI, 종가) 1,682.34 1,685.59 1,672.48 1,682.77 1,696.14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5.2

4.7

8.2

5.1

5.1

9.3

2.2

0.9

-2.0

3.2

1.5

10.4

..

..

..

..

..

..

..

..

..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8.7

80.0

7.1

80.1

3.0

77.2

11.5

80.2

0.4

77.3

18.6

77.3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5

82.7

0.02

3.2

78.3

0.02

3.2

76.9

0.03

3.4

82.6

0.02

3.2

79.9

0.02

3.3

81.9

0.04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2.5 4.7 2.2 2.0 2.4 2.8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3,254.7

(14.4)

3,093.8

(18.4)

3,714.9

(14.1)

3,568.5

(15.3)

4,220.1

(13.6)

4,352.8

(22.0)

339.3

(-9.4)

297.5

(-24.6)

339.6

(-8.5)

303.4

(-16.0)

340.7

(18.1)

294.6

(2.1)

362.4

(33.7)

329.4

(24.0)

경상수지(억달러) 53.9 58.8 -57.8 40.5 47.6 42.8 ..

외환보유액(억달러) 2,389.6 2,622.2 2,012.2 2,542.5 2,641.9 2,708.9 ..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2,601 3,832 3,779 3,975 .. .. ..

1) 통계청 (2009. 12. 30.) “200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2010. 1. 1.) “2009년 수출입 동향 및 2010년 수출입 전망”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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